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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헬로비전-오썸피아, 스마트문화관광 위한 업무
협약 체결

[사진=LG헬로비전]

[정보통신신문=박남수기자]

라이브 메타버스 기반 스마트문화관광 사업 추진
내년 1월 제주도 배경 베타서비스 시작 
DMZ 및 관광 거점 5개 도시 서비스 예정



LG헬로비전은 XR 융합 서비스 기업인 오썸피아와 라이브 메타버스 기반의 

스마트문화관광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 밝혔다.

양사는 ICT 융복합 기술과 지역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혁신적인 지

역 문화 관광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.

양사는 30일 오전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LG헬로비전 본사에서 업무 협약

식을 개최했다. 협약식에는 강명신 LG헬로비전 커뮤니티사업그룹 상무, 민

문호 오썸피아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. 양사는 스마트문화관광 솔루

션을 통해, 대한민국 온·오프라인 관광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·문

화 발전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.

LG헬로비전은 지역 기반 사업자로서 축적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, 

스마트문화관광 솔루션에서 즐길 지역 문화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자

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. 오썸피아는 ICT 기술을 활용해 메타버스 플랫폼

을 구축한다.

스마트문화관광 솔루션은 국내 최초 라이브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다. 라

이브 메타버스는 실시간 현장 영상과 가상 공간을 결합한 플랫폼이다.

지역 관광 명소에 설치된 XR(eXtended Reality; 확장 현실) 망원경으로 실시

간 영상이 수집되고, 해당 영상이 가상 공간에 자연스럽게 합성된다.

이용자들은 가상 공간 속에서 관광 명소의 실시간 모습을 보며 더욱 생생

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.

파도치는 제주 해변, 단풍이 절경인 강원 설악산, 눈 내리는 전주 한옥마을 

등 지역 관광 명소의 실시간 모습을 메타버스 속에서 즐기게 된다. 또한 관

광지의 현재 날씨나 상황을 확인하고 즉석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다.

양사는 내년 1월,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스마트문화관광 베타서비스를 시

작할 예정이다. 이어 DMZ(비무장지대) 및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부산, 

안동, 강릉, 전주, 목포 등을 차례로 서비스한다는 목표다.

LG헬로비전은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·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

망한다. 국내외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·오프라인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켜 국

내 관광 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란 기대다. 동시에 메타버스에서 지역 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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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의 특산품 판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

다. 또한 지역 문화 콘텐츠를 메타버스로 구현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추진 

중인 ‘지역 문화 자원의 디지털화’를 도울 수 있다.

민문호 오썸피아 대표이사는 “LG헬로비전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”라며, 

“라이브 메타버스라는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이용자-지자체-지역민-기업

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역 문화 관광 솔루션을 제공하겠다”라고 전했다.

강명신 LG헬로비전 커뮤니티사업그룹 상무는 “코로나로 인해 지역 관광 

산업이 타격받고 있는 가운데, 새로운 온라인 관광 산업 모델을 구축한다

는 데 의미가 크다”라며, “지역사회와 협력해 참신한 지역 문화 콘텐츠를 

발굴함으로써, 전 세계에 각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 관광 플

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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